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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광알미늄 ‘브래나’

전자레인지 돌려도 되는 일회용 알루미늄 용기
쿠킹포일이나 알루미늄 용기를 전 인

 돌 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방의 상

이다. 데 알루미늄 용기 제 체

인 서광알미늄이 상 을 깨뜨리는 제품

을 내놨다. 다용  용기 브래나는 알루미

늄으  만들 졌 만 전 인  고 

음 을 데울 수 있다. 불 위  고 일반 

주방냄비  리 는 것  능 다.

황혜실 서광알미늄 대표는 내 선 

음으  요리는 물론 전 인

서  사용할 수 있는 일 용 알루미늄 

용기를 내놨다 며 계란찜이나 치즈요

리 등 설거  까다 운 요리를 는 데

 요긴 게 쓰일 수 있다 고 말 다.

○ 개 하면 수요 충분
2010년 주  거주 던 황 대표는  현  

사람들이 알루미늄 용기를 전 인

 고 아  않게 사용 는 것을 

고 깜짝 놀랐다. 이래  괜찮냐 고 물으

니 아  문제  다 는 대 이 돌아

왔다. 나 는 마음  켜봤더니 우

와 다르게 전기불꽃이 튀거나 불이 나

는 일이 었다.   중  비슷

 경험을 다. 대 마트  들렀더니 전

인 서 사용 능  알루미늄 용

기를 쉽게 견할 수 있었다.

2012년 으  돌아온 황 대표는 전

인 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

용기  내  수 되고 있는  인

다. 수 은 되고 있었 만 일 용 제품

인 데다 개당 단  비교적 아 널리 쓰

이  못 다. 황 대표는 201부년 서광알미

늄을 세우고 알루미늄 용기 제  나

다. 적정   내 으면 내 서  

수요 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 서 다.

○금형 오차 0.시㎜ 극복
알루미늄 용기를 전 인   

안전  이 는 주름이나 진 곳 이 매

끄러운 표면  있었다. 전 인  알

루미늄 용기를 었을 때 불꽃이 튀는 것

은 전 파 때문  알루미늄 표면 위  생

긴 전류  뾰  곳으  들기 때문

이다. 서광알미늄은 용기 안팎 든 표면

의 주름과 진 곳을 최 다.

황 대표는 알루미늄 원 재를 

으  찍 내는 1초  안되는 짧은 간

 용기의 분마다 마찰계수를 다르게 

적용해  주름이 생기  않는다 며 허

용되는 의 오차는 0.1㎜ 이내  매

우 정밀  이라고 다. 이  

공정 때문  서광알미늄이 내 은 용기 

브래나는 만져봐  까끌까끌  분이 

다.

○가정간편  장에서 선전
서광알미늄은 연 2 원 규  장  

내 정간편 (유MR) 장 서 선전

고 있다. 난해 15 원의 매출을 올렸

다. 유MR 브랜드인 이마트의 피코크와 

롯데마트의 요리 다  서광알미늄이 

만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 고 있다. 

요리  능해 비 들은 비닐 포장

만 뜯고 바  불 위  올  리 면 된

다. 요리 다 는 다음달 브래나를 활용

해 전 인 서 바  리해 먹을 수 

있는 제품을 선 일 예정이다.

서광알미늄은 오는 화월 터 수출  

다. 베트 호 인 아 등 산 

제품이 들  않는 나라만 골라 진출

할 계 이다. 황 대표는  올해는 난해

의 2배  달 는 부0 원의 매출을 올리

는 것이 표 라고 말 다.

 화성=이우상  기자   idol@han특yung.com 

주름진 곳 어 불꽃 안 튀어

설거지 까다로운 요리에 제격

가정간편식 제품에도 사용돼

올 6월 베트남·印尼 수출

“대기 도 힘든 유럽시장
무역사절단 덕분에 뚫었죠”

델링팩 생산 체인 스킨리더는 재

년 터 세계 최대 장품 통 체인 세

포라  품을 다. 은  1부

개  800 개 매장  제품을 공 다. 

권태봉 스킨리더 대표는 장품 류의 

향이 중 과 동 아  집중돼 있  대

기 들  미·  장 개  움

을 고 있다 며 201북년 터 참 해 온 

사절단 사 이 큰 움이 됐다 고 설

명 다.

사절단은 방 치단체와 중

기 진흥공단호 KOTRA 등이 해외 진출

을 희망 는 중 기 을 선정해 현  기

들과 연결해주는 프 램이다. 중

기 청과 중진공이 2009년 터  중

인 중 기 수출마케팅 사 의 일

환이다.

중 기 청과 중진공은 중 기

수출마케팅 사 으  까  2만

502개사를 원해 수출계  1확11건을 

공 켰다. 년엔 1891개 중 기 이 

총 1 1100 원 치의 수출계 을 맺

었다. 사  참  체들은 일반 기

다 은 수출 증 율을 이고 있다. 전

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화% 줄 든 년

 이들 기 은 평균 5% 이상 수출을 

늘렸다.

수출이 히 장  체  적  않

다. 201부년  수출 실적이 었던 스킨리

더는 201북년 부부00만원 치 수출  공

 뒤 201화년 는  5 원의 매출을 수

출  올렸다. 기술 을 인정 아 올해 수

출액은 더 늘 날 것으  사 측은 예상

다. 말 이 아 사사(SASA)와  1부

원호 멕 코 샐리(Sa임임y)와  10 원의 

품 계 을 협의 중이다. 사사는 말 이

아 홍콩 싱 포르 등  화00 개 매장을 

 아 아 최대 뷰티스토 다.

수출 물꼬 를 튼 곳  있다. 배관 이음

쇠를 생산 는 태일공 사는 년 10월 

중동 체 터 부 5000만원 규 의 계

을 따냈다.  22년 만의 첫 수출이

었다. 길래 태일공 사 대표는 내 

장 서는 오랜 을 바탕으  경쟁

 있는 제품을 공 해왔 만 해외 선 

인  낮아 바이 를 는 데 움

이 많 다 며 사  참 면서 바이

와 적으  상 며 해외 장 진

장벽을 다 고 말 다.

위봉수 중진공 수출 원 장은 

중 기 수출마케팅사 이 수출을 계

고 있는 중 기  좋은 기 를 제

공 고 있다 며 수출 기 을 

기 위해 해외 마케팅 원  적  나서

겠다 고 다.

 조아란  기자   archo@han특yung.com 

현대리바트(대표 김 응)  집꾸미기

(홈퍼니싱) 사  장  나선다. 미  최

대 홈퍼니싱 기  윌리 스 노마 제품

을 들 와서다.

현대리바트는 윌리 스 노마의 북개 

브랜드(윌리 스 노마호 포터리반호 포

터리반 키즈호 웨스트 엘름) 매장 8곳을 

연내 열 예정이라고 2확일 표 다. 앞으

 10년 이내 매장 수를 부0곳까  늘릴 

계  다.

윌리 스 노마 관련 매출만 내년  

1000 원호 2021년까  북000 원(누적 기

준)을 달 다는 표를 잡 다. 윌리

스 노마 매출이 더해져 올해 현대리

바트 전체 매출은 전년(확부5화 원) 대비 

 1북% 증  8북00 원  이를 것으  

예상 다. 내년엔 매출 1 원을 넘기는 

것  능 다는 판단이다.

윌리 스 노마는 총 8개의 위 브

랜드를  홈퍼니싱 전문기 이다. 

 침  주방용품 주방 전 기 등

이 주된 품 이다. 2015년 기준 매출이 

 5 5000 원  이른다. 미 을 비롯 

캐나다  주 등 확개  진출 다. 

아 아 선 필리핀  일 게 매장을 

뒀다. 선 현대리바트  난달 

윌리 스 노마 매출의 90% 량을 차

는 북개 브랜드  대  점 판매권

을 다.

내 1  매장은 상반기 문을 열 예정

인 서울 파  현대 티아울렛 든파

이브점이다. 포터리반호 포터리반 키즈호 

웨스트 엘름 매장이 들 간다.  

  안재광  기자   ahn트특@han특yung.com 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
(art@han특yung.com)로 신청 고 있

습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 (event.

han특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△세연-스마

 파티션 (03식)8식식-7060 △서광알

미늄-다용도 알루미늄 냄비 브래나  

(03시)357-9338 △한아툴스-몬스터

쿠커 5종 세  (05시)7시4-7식00 △알

스이앤티-전기집진기 에어니아 H30 

(0식)308-6944 

美 최대 홈퍼니싱 브랜드 연내 상륙

황혜실 대표가 전자레인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브래나 의 징을 설명하고 있다.  이우상 기자

현대리바트 집꾸미기  사  확장

10년 내 매장수 30곳으로

한국콜마홀딩스 전문경영인 체제로

중기수출마케팅사업 참 업체 원들이 중
소기업진흥공  원과 사전 상담을 하고 있다.
 중소기업진흥공  제공

‘수출 초보기업’ 

길닦아 주는 중진공 

<윌리 스소노마>

콜마 주 사인 콜마홀딩스

 전문경 인 체제를 다.

콜마홀딩스는 2확일 김병  사

장(5확)과 안병준 사장(북5)을 대표이사

 선 다. 장품 의 품 전문 제

사 콜마와 건 기능 품 제 사 콜

마비앤 이치 등의 주 사인 콜

마홀딩스는 윤동  장을 중심으  부

인 대표체제를  게 됐다. 

김 신  대표는 대 경 과를 

졸 고 삼 엔 니 링 최고재 책

(식FO)를 맡은 뒤 콜마 인사

원본  사장을 냈다. 서울대 경

과를 나온 안 신  대표는 삼일 계

법인을 거쳐 콜마 기 관리본  

전 호 경 원본  사장을 

다. 사 측은 두 신  대표  윤 장을 

와 질적·양적 장을 할 것이라

고 설명 다. 

윤 장의 장  윤상현 콜마 사

장은 콜마홀딩스 대표 서 물러

나 사내이사 만 는다.  콜마 

장품의 글 벌 사  집중 기 위  

치 다.

콜마는 이날 이사 를 열고 홍

 제 문 대표( 장) 후 으  최

배 사장(화0)을 선 다.  

 조미현  기자   mwise@han특yung.com 

김병묵·안병준 대표로 선임

김병  대표 안병준 대표 달청은 중 기 중 호 경기 호 고양

와 께 201확 코리아 나라장터 스포

를 엽니다. 정 통신기술(육식T) 융 사 호 

새싹기  원 등 공공 달을 통  

경제 실현과 우수 중 ·벤 기 의 판

 활 를 위해 마련됐습니다. 총 부00

개 기 의 800 개 신제품을 선 니

다. 공공 매 전문 를 위  매실 교

호 기 인을 위  세미나호 해외 장 진출 

설명  등 다양  사  엽니다.

 일 : 북월19일(수)~21일( )  
 장소: 고양  킨텍스 북호 5홀 
 전  품목: 달청 등  우수 달물품호 

다수공 계 (MAS)물품호 신기술 인

증제품 등(전기전 관·사 기기관·건설

환경관·기계장치관·새싹기 관·안전제

품전 관)  
 문의: 사  (0부1)995혹8282호 정 달

우수제품협  (02)521혹001북호 홈페이

(www.koppex.co입) 

주최: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고양        후원: 

주관: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킨텍스

모  십  니  다

‘조달제품 한눈 ’ 나라장터 스포


